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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 합니다
조현국 (趙顯國, 대소헌공파) 신라

저축은행장 취임
경남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가곡동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대학원(경 학 석사)
을 졸업하고 삼성그룹 비서실, 삼성생명
상무, 삼성카드 전무, 경기저축은행장을
역임하고 2008년 9월 12일 신라저축
은행장에 취임했다.

조국제(趙局濟, 參議公派, 마산고, 육사 39기) 육군 준장 진급
조현천(趙顯千, 禦侮公派, 대구고, 육사 39기) 육군 준장 진급
조강래(趙康來, 節度公派, 해사·국방대학원 수석 졸업)

해병대령 진급

함안조씨 법수면 며느리회 회장 김봉순
여사가함안군제11대생활개선회장에당
선되었다. 함안조씨각종화수회및2008
년함안조씨전국화수회등에서헌신적인
활동을펼치기도한김봉순여사는집의공
파 故 조용택 종원의 부인으로 부군을 일
찍여위고도문중에열성을보여일가들이
“안에서 빛난 바가지, 바깥에서도 빛난다”
며칭찬을아끼지않는다.

함안군청 재무과 평가담당 계장 조경제
(대소헌공파) ‘2008년도 경상남도 세정
인 상’을 수상하고, 시상금 100만원 전
액을 함안군 교육발전공립재단에 장학금
으로 기탁했다.

조현모 포스텍(포항공대) 교수, OASIS
위원회 공동의장
서울대 산업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 후 포스텍 교수로 있는
조현모 교수가 'e비즈비스 표준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표준화
기구(OASIS)' 공동의장에 선임되어 맹활
약 중이다.

50회 사법고시 조지혜, 조현지양 합격
진주시 상대동에서 법무사로 활동하는

판결공파(判決公派) 조상제(趙相濟, 전 법
원서기관)의 1남 1녀 중 여식로 남대
학교 법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지혜
(趙智惠 항렬 來) 양이 25세 젊은 나이에
사법고시에 합격해 장래가 촉망 된다.

어모공파(禦侮公派)로 전 대구은행 지
점장 조준래(趙俊來) 종원의 1남 1녀 중
女息인조현지(趙炫智, 항렬 顯)양은 대구
여고를수석으로졸업하고서울대국사학
과 장학생으로 입학한 후 부전공으로 법
과대학도 함께 졸업한 才媛으로 이번 사
법고시에우수한성적으로합격하 다.

52회 행정고시 조황휘 종원 합격
절도공파 조만 (趙萬榮) 종원의 2남

1녀 중 막내인 趙晄輝(연세대, 27세) 종
원이 행정고시 일반 행정직에 합격했다.

(단위 : 천원)
마산시 화수회(회장 조일제)……………………300
집의공파 협찬금 및 공지사항 게제료 ………300
조 철 래(함안군 가야읍 LS농기계 함안대리점 광고료) ……300
조 상 제(함안군 칠원면 티에스테크 광고료) ……300
법수면 화수회………………………………………200
조 상 제(진주시 법무사)…………………………100
조 재 수(마산시 중앙동2가 우방A) …………100
조 용 암(마산시 중앙동)…………………………100
조 재 승(진주시 집현면 정수리)………………100
조 현 욱(진주시 봉곡동)…………………………100
조 길 제………………………………………………100
조 용 환(군북면 중암리 광고료)………………100
조 수 제(함안군 산인면)…………………………100
■ 서울·경기·강원도
조 욱(태백시 철암동 장미A)………………………20

■ 대구·경북
조 병 수(안동시 길안면 백자리) ……………………20
조 경 일(대구 동구 신천동 주공A) …………………30
조 철 제(대구 달서구 두류2동)………………………20
조 양 제(대구 거주)……………………………………50
조 춘 래(대구 거주)……………………………………30
조 옥 제( 양군 석보면 오원리) ……………………30
조 용 판(대구 고령)……………………………………50
조 태 준(청송군 현서면 구산리) ……………………30

■ 부산·울산·경남
조 명 구(연제구 연산4동) ……………………………30
조 용 태(마산시 진전면 양촌리) ……………………30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청수골가든……………………50
조 이 제(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30
조 동 제(마산시 교원동)………………………………30
조 연 호(통 시 미수2동) ……………………………30
조 용 우(함안군 함안면 북촌리) ……………………20
조 정 제(함안군 칠원면 용정리) ……………………30
조 병 규(마산시 양덕동 경남A)………………………20
조 용 문(함안군 대산면)………………………………50
조 섭 제(부산) …………………………………………50
조 병 제(부산) …………………………………………50
조 성 문(마산시 석전동 역전상가) …………………30
조 현 제(군북면 하림리 낙동) ………………………50
조 상 제(진주 법무사) ………………………………100
조 상 제(함안군 군북면 동촌) ………………………50
조 제 …………………………………………………10
조 성 제(부산 도구 봉래동) ………………………30
조 용 오(부산 장림2동) ………………………………10
조 준 제(함안군 군북면 장지리) ……………………30
조 시 제(군북면 서촌리)………………………………30
미 상 …………………………………………………20
미 상 …………………………………………………50
미 상 …………………………………………………10
조 용 경(함안군 가야읍)………………………………50
조 철 제(군북면 원북동)………………………………30
평 촌 댁(군북면 원북동)………………………………20
조 용 원(군북면 원북동)………………………………30

■ 충남·충북·대전
조 성 래(아산시 법곡동1구) …………………………50

■ 49호 누락분

집의공파 협찬금 및 공지사항 게제료 ………300

(단위 : 천원)
조 용 선(서울 서초구 韜巖公派)……………2,000
조 경 제(마산시 해운동)…………………………500
조 필 제(서울 강남구 압구정동)………………300
정 유 회(마산시) …………………………………300
조 백 제(서울 강남구 신사동)…………………200
조 종 호(대구 수성구 만촌3동) ………………200
조 경 문(함안군 가야읍 도항리)………………100
조 용 래(대구 수성구 수성1가) ………………300
조 종 래(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100
조 용 호(대구 수성구 지산동) ………………100
조 용 술(대구 달서구 월성동) ………………100
조 용 완(경기 용인시 성북동) ………………100
조 병 철(경북 안동시 안기동) ………………100
조 용 방(함안군 군북면 원북리) ……………100
조 호 제(마산시 신포동)………………………100
조 출 래(대구 수성구)…………………………100
조 용 가(경기도 안양시)………………………100
조 현 일(부산 사상구)…………………………100
조 세 규(마산시 대내동)………………………100
조 주 진(경북 안동시)…………………………100
조 명 래(진주시 주약동)………………………100
조 제(부산) …………………………………100
조 용 섭(서울) …………………………………100
조 정 규(함안군 법수면 화수회 회장)………100
조 제(함안군 함안면 괴항리) ……………100
조 군 제(대종회 감사)……………………………100

(단위 : 천원)
趙 聖 來(大宗會 會長) ………………………………300
趙 宗 浩(大邱 東溪公派 宗會長)……………………500
參知公派 宗中(慶北 安東市)…………………………300
趙 伯 濟(서울 디지털대학교총장) …………………200
趙 鏞 錫(咸安郡 郡北) ………………………………100
趙 俊 濟(咸安郡 郡北) ………………………………100
趙 佾 濟(馬山花樹會長)………………………………100
趙 文 奎(咸安郡 山仁面 洙東)………………………100
趙 宗 來(咸安郡 山仁面 洙東 韜巖公派 宗孫)………………100
趙 鏞 玩(京畿 용인시) ………………………………100
趙 栢 濟(釜山花樹會長)………………………………100
趙 顯 國(處士公派 宗中) ……………………………100
趙 楨(서울花樹會長)………………………………100
趙 政 奎(馬山市 교방동) ……………………………100
조 맹 제(統營市 광도면 도산宗中)…………………100
趙 平 奎(昌原市 都事公派) …………………………100
趙 良 濟(判決公派 宗會長) …………………………100
趙 定 奎(釜山 節度公派) ……………………………100
趙 容 來(大邱 禦侮公派) ……………………………100
趙 鏞 喆(咸安郡 法守面 輪山)………………………100
趙 勳 濟(서울)…………………………………………100
趙 鏞 岩(大邱)…………………………………………100
趙 亨 來(釜山)…………………………………………100
趙 鍾 洙(散員公派 宗中)………………………………50
趙 仁 奎(咸安郡 郡北 舍村) …………………………50
趙 濟 明(慶北 靑松郡 현동면) ………………………50
趙 顯 道(釜山 부산진구 전포2동)……………………50
趙 慶 來(參判公派 宗會長)……………………………30
趙 玉 來(慶北 靑松郡)…………………………………30
馬山花樹會……………………墓享 奉祀員 조끼 10벌
郡北 命來 首席副會長 ………………………대추 3kg
谷城 仁溪公 宗中 ………………祭酒(잎새淸酒-8병)

……동동주-6말 (총30만원상당)
예천 弼權 ………………………………박카스 10박스
安東 參知公 宗中 ………………祭酒(安東淸酒)-9병

종회보협찬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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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보 협찬금

농협 805047-51-069486
예금주 : 함안조씨대종회 조 성 래
이사회 회비 및 협찬금

농협 177441-51-001861
예금주 : 함안조씨대종회

함안조씨 홈페이지가 아래와 같이 개설 되었습니다.
www.hamanjo.net/www.hamanjo.co.kr

【【자자료료 협협조조】】
종회보 발간, 홈페이지에 올릴 각종 문헌이 필요합

니다. 함안조씨와 관련 된 족보·문집·논문·비문
등의 자료가 있으신 종원께서는 홈페이지에 올려주
시고 대종회 사무실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면 <1차 典禮委員會議 개최> 趙 瑩 來 → 趙 瀅 來
<곡성군수 축하> 친적 → 친척

2면 <채미정 복달음> 배어내고 → 베어내고
조석규(두암공파 → 韜巖公派)
<황암사 추모제향> 항암사 → 황암사

7면 <종회보 협찬>
박화숙 10만원 → 조용수(趙鏞秀)

50호 오자를 정정(訂正) 합니다

대종회임원·이사회비(협찬금) 감사합니다

2008년도묘향제수대헌성명단

아직 수단을 제출하지 못한 종원들은 빠른 기간 내에 제출해주시고 주위에 집의공
파 파보편찬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종원들에게도 알려 귀중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협조와 독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수단단마마감감 :: 22000099년년 33월월 3311일일
■ 승지공(承旨公), 낙천공(樂川公), 통덕랑공(通德郞公)의 연락처
종회유사 : 조 제 (055)583-6549, 010-3083-6549
재무유사 : 조노제 (055)583-3645, 010-9664-7700

■ 방호공(方壺公), 무과공(武科公)의 연락처
편집위원장 : 조용중 011-9722-8477
총 무 유 사 : 조용구 010-8373-0056
수 단 유 사 : 조의제 016-9711-0346

咸安趙氏 執義公派 宗會長 趙 穆 來

집의공파(執義公派) 족보
- 수단마감 임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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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삼선소 묘향이 지난 음력 10월 11~12일 양 일간에 걸쳐 성대하게 거행 되었다.
전서공(典書公), 시정공(寺正公), 정절공(貞節公) 묘향에 전국에서 연 500여 명이 종원이
참석하는 열의를 보 다. 한편 산원공(散員公) 후손들에 의해 초혼성분 된 판도판서(版圖
判書) 휘 천계(天啓)의 첫 묘향이 지난 음력 10월 1일에 모셔졌다.

一家 여
러분, 그
간 안녕하
셨습니까.
해마다

소원성취
( 所 願 成
就) 되시
길 기원

(祈願)하면서 새 출발하셨
던 2008년은 못다 한 일
들을 아쉬움으로 남긴 채
저물어가고, 희망(希望)찬
2009년을 맞이했습니다.
세상만사(世上萬事)가 다

그러했듯이, 작년 한해도
되돌려 질 수 없는 원한
이별(離別)이기에 보내는
그마음은맞이하는마음보다
더욱 경건(敬虔)하고 엄숙
(嚴肅)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해는 우리 종사(宗

事)를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始作)하여 一家가 모
여 대화(對話)할 수 있는 사
무실, 우리 모두를 위해 일
하는 사무실 만들기와 인근
(隣近) 선적관리(先蹟管理)
부분에 역점(力點)을 둔 한
해 다고봅니다.
그과정(過程)에서사무실은

환경개선(環境改善)을 위한
비품집기(備品什器) 구입,
각종 교육과 회의를 대비한
소규모 강의실(講義室)이
마련되어보다나은사무실로
변모(變貌) 하 고, 전서공
(典書公) 신도비각(神道碑
閣), 중시조(中始祖)이신 정
절공(貞節公) 어계선생 태지
(漁溪先生胎地)를 비롯한

채미정(采薇亭), 응암재(鷹
巖齋)와 그 주변을 一次 정
화(淨化)하 습니다.
이는 경제사정이 어려우

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금
또는 현물로 헌성(獻誠)해
주신 一家와 일부단체의 도
움이 있었음은 물론 노력동
원(勞力動員)이나 헌수(獻
樹) 해주신 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다 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경상비(經常費)

등 쓰임새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이사회비(理事會費)
제도를 잠정(暫定) 도입(導入)
한바 대다수(大多數) 임원
(任員) 및 이사(理事)께서
이에 공감(共感), 동참(同參)
해주셨고또성의(誠意) 있는
一家분들께서도 따뜻한 마
음의 情을 보내주시거나 수
시(隨時)로 사무실을 방문
해 주셔서 위로(慰勞)와 격
려(激勵)를 아끼지 않으셨
는가 하면 종사운 에 필요
한 협찬금(協贊金)까지 내
주셨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목적

사업(目的事業)도 목표달성
(目標達成) 단계에 이르
으므로 이는 일가 여러분의
성원(聲援)에 의해 이루어
졌다고 생각되며 거듭 감사
의 말 드립니다.
2009년도 사업계획은

미리 말 드릴 수 없는 사안
(事案)으로써 다만, 평소(平
素) 여러분의 고견(高見)을
수렴(收斂)한 것을 토대(土
臺)로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樹立), 금년 총회시 종론

(宗論)을 모으고자 합니다.
一家여러분!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이고 하나여야
합니다. 만일 허물이 있다
면 그 근원(根源)을 너(爾)
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나(我)에게서 찾아야 (反求
諸己) 할 것 이며 종론을 모
으는데도 둘에서 하나를 찾
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今年 종사에도 전국 각지
(各地)와 해외(海外)에 계시
는 一家 여러분들께서 배전
의 참여와 지도 그리고 협
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작금(昨今)의 우리사회

현실을 청류격단(淸流激湍)
에 비유(比喩)하면 될까요.
우리 咸安趙氏 모두는 잡다
한 세속(世俗)에 현혹(眩惑)
되지 말고 어려움 속에서
참된 기쁨을 찾아 혜풍화창
(惠風和暢)의 사회를 건설
하는데 일조(一助) 하는 원
동력(原動力)이 되었으면
합니다.
곧 맞이할 기축년(己丑

年) 설날도 이웃과 함께하
는 좋은 명절(名節) 되시길
바라며, 금년에는 못 다함
이 없는 한해 되시고 건강
과 행복이 충만(充滿) 하시
길 기원합니다. 

2009년 새해 아침
함안조씨 대종회

회장 趙 聖 來 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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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희망
을 안고
기축년의
새 날 이
힘 차 게
밝았습니
다.
그 기운

으로 새해도 건강한 가운데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일
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시
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종원 여러분!
우리 일가는 대대로「백세

청풍」의 기치 아래 목숨을
다하여 절개를 지키고 호국
보은에 앞장서 왔습니다. 
조려 선생님이 그러하셨으며
임진왜란과정유재란을통해
일문 십 삼충을 배출한 것
역시 그러합니다. 이렇게
충효와 문중의 단합을 추구
하는 정신이 오늘날 우리
일가의 번창함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허나아쉽게도요즘우리를

지탱해 온 맑고 높은 정신이
조금씩 사그라지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
니다. 사회가 바삐 움직이
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지
만 그래도 뼈대는 지켜나가
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이제 새날, 새 아침을 맞
아 밝고 힘찬 기운을 되찾
을 때입니다.
종원 모두가 합심하여 올

해를 우리 일가가 21세기
에 걸맞은 새로운 번 을
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각자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이룰 수 있
습니다. 큰일은 대범하게,
작은 일은 세심하게 정성을
다해야겠습니다. 저도 행정
에 소득경 을 접목하여 그
린 함안, 군민소득 3만 불
달성에 전념하고자 합니다.
종원 여러분께서도 배전의
관심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떠오르는 새 해가 가슴을

벅차게 합니다.
문중의 중흥과 종원의

광이 원하기를 바라는 염
원이 불타오르기 때문입니
다. 그 서광이 올 한해 내내
종회에 찬란하게 비치기를
빌면서 다시 한번 종원 여
러분의 건강과 안녕, 소원
성취를 기원합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2009년 새해 아침
함안군수 趙 暎 奎 拜

신 년 사

2008년도 묘향 엄숙히 거행

정절공(貞節公) 어계 선조 묘향전서공(典書公) 묘향의 초헌레(初獻禮)

혜풍화창(惠風和暢)의사회를
건설하는데일조하기를...

문중의중흥과종원의
광이 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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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함안조씨 종원님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咸安趙氏 大宗會 有司 一同

孝悌忠義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간에 友愛
있으며 忠誠을 다하여 節介와
義理를 지킴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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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문학을 체계화한
최초의 국문학자
도남 조윤제(道南

趙潤濟, 1904~1976)

어모공파(禦侮公派) 후예
(後裔)인 父 용범(鏞範)과
母 청주한씨(淸州韓氏) 사
이에 둘째 아들로 경북 예
천군 지보면에서 태어나 대
구고등보통학교(경북고의
전신)를 1924년 3월에 졸
업했다. 이때 시대적 배경
은 1919년 3.1 운동으로
우리민족이 큰 희생을 치룬
직후로 일제가 무단 정치에
한계를 느끼고 문화정치라
는 융화책을 펼치던 시기
다. 1922년 제2차 조선교
육령이 발표되고, 1924년
4월 경성제국대학 예과가
창설되자 도남은 이 때 입
학을 했다. 도남의 술회에
의하면 마음속으로 독립운
동을 위해 대학에 입학 했
으나, 대학에 들어와 보니
대학은 독립운동을 하는 곳
이 아니라 학문을 하는 곳
임을 알고 무척 절망하다
차츰 국권회복을 위해 무장
독립운동만큼 우리 학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부에
몰두했다고 한다. 
예과 2년을 공부한 후 교

수가 본과에서 어떤 학문을
할 것인가를 묻자 도남은
조선어문학을 공부하고 싶
다고 하자 일본인 교수는
‘조선문학이라는 것이 따로
있겠느냐? 漢(한)문학을하면
그중 한 부분이 조선문학
아니겠느냐?’면서 일본문
학이나 한문학을 권유하자,
도남은 조선어문학을 공부
해보고 만약 독특한 것이

없으면 그때 가서 다시 생
각해 보겠다며 의지를 꺾지
않자, 학생이 원할 경우 학
과가 생기는 초창기라 경성
제국대학에 조선어문학과가
생겼다고 한다. 이렇게 하
여 1926년 4월 경성제국

대학 법문학부 조선
어문학과에 제1회
생으로 혼자 입학하
여 동급생 없이 혼자
공부를 하게 된다.
당시 조선어나 조선
문학을 학문으로 인
식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은 장래가 약속되는것
이 아니라 다분히 위험을 내
재하고 있었다. 
1929년대학을졸업하고,

1932년 경성사범학교 교
유에임명된다. 1937년우리
의 시가사를 최초로 최계화
한 [조선시가사강]을 자비로
출간했다. 1939년 [교주
춘향전(校註春香傳)]을 출
간하고 이 해에 경성사범대
학에 조선어가 폐지되자 경
성사범 교유를 그만두고,
보성전문(고대 전신) 연구
실에서 연구를 계속하다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
으로 구속 되었다.
1945년해방이되자경성

대학 법문학부 부장에 임명
되어 경성대학을 국립 서울
대학으로 개편하는 과정에
주도적인역할을하며기틀을
닦았고, 1949년 서울대학
교 문리대학 교수와 학장을
역임하고, 해방 후 [진단학
회]의 총무를 맡아 일제 때
부왜(附倭) 경력이있는자를
제명시키는일을주도하지만,
한국동란으로 큰 성과를 거
두지 못 한다. 1950년 성
균관대학교로 자리를 옮겨
교수, 대학원장, 부총장을
역임하고, 1952년 서울대
학에서문학박사학위를취득
했다. 휴전이 되자 전쟁 전
에 부왜 경력으로 학계에서
제명의 대상에 올랐던 자들
이 서울대학의 요직을 차지
하고 학계를 좌지우지하는
비극을목격하게된다.
1960년 4월 25일 4.19

혁명으로학생들의희생자가
속출하자 서울대 교수회관
에 250여명의 교수가 모인
자리에서 도남은 학생과 시
민의 주장에 전폭적인 지지
발언을 한 후 앞장서서 교수
시위를 이끌었다. 도남은
시위대 앞에서‘학생들의
피에 보답하라’를 깃발을
들고 행진을 하다 나중에는
‘이 대통령 물러가라’라는
내용으로 구호를 바꾸는데,
도남의 주장으로 구호가 바
뀌게 되었다고 한다. 노 교
수들 시위에 충격을 받은
이승만대통령이하야를발표
하면서 자유당 정권은 붕괴
된다. 이 해에 도남은 한국
교수협의회를 조직한 후 의
장이 되고, 1961년 5.16
군사정권에 의해 구속되었
다가 8개월 만에 풀러난다.
1965년 한일협정을 반대

했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추
방되었다가 1967년 복직
된다. 1969년 대한민국 학
술원 회원이 되고, 1972년
남대학에서퇴직을 했다.
도남은 국문학을 생명체로

파악하고 과학적 이론에 입
각하여 하나의 유기체로서
변화·발전한다고 파악하
면서, 일제에 의해 황폐화
된 민족사관을 먼저 정립한
위에 국문학의 체계를 세웠
다는평가를받고있다. 도남
에 의하면 한국문학은 우리
민족 생활의 표현이요 민족
마음의 거울이라고 본다.
따라서은근하고끈기가있기
때문에 자연관도 그렇다고
했다. 
도남은 일제 식민지 때

조선어를없애기위해혈안이
되어있는 분위기 속에 조선
문학을 연구하면서“한 로
된 문학만이 조선 문학이
다”라고 주장하여 해방 후
한문학자와 국한문 혼용론
자들에 의해 혹독한 비판을
받았고, 또 세계사에 유래
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제성
장을 하면서 우리 민족의
특징이‘은근과 끈기’라는
말에 설득력을 잃어 가고
있지만,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문학에 큰 족적을 남겼
다는 말에는 아무도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주요저서로[조선시가(朝鮮

詩歌](1948),[국문학사(國
文學史)](1949),[국문학개
설(國文學槪說)](1955),
[한국문학사(韓國文學史)]
(1963) 등20여편의저서와,
논문 50여 편과 수필·잡문
100여 편이 남아 있다.
1976년 도남이 작고한 후
후학들이 모여 도남을 추모
하고 학통을 계승 발전시키
기 위해 도남학회가 만들어
졌고, 학회에서 국문학상을
제정하여 매년 상을 수여하
고 있는데, 제 23회(2008
년) 도남 국문학상은 상명
대학 김동욱, 김문태 교수
가 공동 수상을 했다. 
학자 집안답게 아들 조시

래(趙時來) 경제학 박사, 조
용래(趙容來) 경제학 박사
(配 독문학 박사, 이화여대
교수), 조복래(趙復來) 문학
박사, 조상래(趙相來) 문학
박사가 있고, 고려대학
어 문과 교수 故 조운제

(趙雲濟)는 4촌 종제이고,
조운제의아들로장남조경래
(趙京來)는 대우그룹이사,
차남 조일래(趙溢來)는 변
호사, 삼남 조방래(趙芳來)
는 동부그룹의 중역이고,
헌병대령 출신 조철제(趙徹
濟)도 도남의 사촌 종제이
다.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조현설(趙顯卨), 서울
공대 BK21에서 활동 중인
조현무(趙顯武) 박사도 가
까운 일가들이다.

해방 후 남한
문단의 대부

석제 조연현(石濟
趙演鉉, 항렬 欽,
1920~1981)

통판공파(通判公派) 후예인
父 규장(圭章, 일명 文台,
항렬 在)과 母 金海金氏 사
이에 외아들로 경남 함안군
함안면에서 태어나 배재고
등학교를 졸업하고 1940
년 혜화전문학교(동국대 전
신)에 입학해 조지훈과 등
과 교류 했으나, 이듬해 학
생 사건으로 중퇴했다.
1944년 고향 함안면에서
면서기를 하면서 20대 젊
은 나이에 일본어로 몇 편
의 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것이 훗날 반대세력들에
의한 그를 괴롭히는 아킬레
스 근이 된다. 1945년 광
복을맞이하자서울로자리를
옮겨 [예술부락]을 만들어
시작(詩作)을 발표하기 시
작했고, 좌익의 조선문학가
동맹이 결성되자 이에 대항
하여 김동리, 조지훈 등과
한국청년문학가 협회를 결
성하여 사단장 노릇을 했
다. 1946년 전국문화단체
연합회를 구성 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했고 이 무렵
부터 시에서 평론 쪽으로
관심을 바꾼다. 1947년 민
주일보, 민중일보 기자를
거쳐 민국일보 문화부장 사
회부장으로 활동을 했다.
1950년 한국 동란 때

90일간 서울에서 지하 생
활을 하다 9.28 일 수복으
로 부산으로 피난을 했다.
전쟁 중 북에 협조한 문인
들을 두고 우익에서 무거운
벌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석제의 중재와 설득으로 희
생자가 거의 없게 막았고,
1954년 35세의 나이에
대한민국예술원 최연소 회

원이 되었다. 1955년 [현
대문학]이 창간되자 주간이
되어 1980년까지 현대문
학을 통해 문단에 향력을
발휘하고 여러 가지 기록을
경신하기 시작한다. 10년을
존속한 문예 잡지가 없을
때 20여 년을 한 번도 결간
없이 발행을 했고, 신인 발
굴·문학강연·문학 기념
비 건립 등 문학과 관련 된
활동을 왕성하게 했다. 고
향에서 재력이 있던 아버지
조규장이 혁신계 정당의 조
직부장을 맡았던 경력으로
아버지가 곤경에 처하자 오
제도 검사를 만나 단판으로
아버지를 구한 이야기가 일
화로 알려져 있다. 1956년
부터 동국대학과 서울대학
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
다. 석제는 대학 입학 후 1
년 만에 중퇴를 했지만, 많
은 젊은 국문학도들은 석제
밑에서 석·박사 논문을 쓰
고 싶어 했고, 젊은 문인들
은 석제의 추천을 받는 것
을 광으로 생각했다. 국
민훈장 동백장과 3.1 문화
상을 받았다.
1973년 한국문인협협회

11대 이사장에선임되었다.
조연현은 생존 문인 중

원로 던 문인협회 이사장
박종화를 선배로 깍듯이 예
우했으나, 1969년 소장파
시인들이 박종화가 장기 집
권을(2~8대 이사장) 한다
면 간접 선거로 이사장을
뽑던 정관 개정안을 직선제
로 발의하자, 석제 조연현
은 문단의 정치화와 분열을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막았
지만, 역부족 이 고 이 때
김동리가 문협 이사장에 취
임하게 된다. 1973년 김동
리가 문협 이사장에 연임하
기 위해 다시 출마하자, 이
번에는 조연현이 출마하여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11대
문협 이사장에 취임하자 말
많은 반대 세력에 의해 온
갖 비난과 시기를 당하게
된다. 이후 조연현은 12대,
14대, 15대 이사장에 당선
되고 15대 재임 중에 세상
을 떠난다.       
1978년 한양대학교 문

과대학 학장이 되고, 1979
년 동국대학교에서 문학박
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1년 일본에서 뇌졸

중으로 작고하자 현대문학
사장으로 안장되었고, 후학
들에 의해 <조연현문학상운
위원회>가 조직되어,

1982년부터 한국문학에
기여한 문인에게 조연현문
학상을 수여하고 있다. 제
27회(2008년) 조연현문학
상은 시론집 <여백의 시학>
을 쓴 김송배씨와 장편소설
<호모사피엔스의 축제>를
쓴 이만재씨가 받았다.
조연현의 주요 저서로 [조

연현 전집]6권, [문학 강연
과 수필] 등과 많은 논문을
남겼고, 그의 은 고3 [국
어교과서]에 실려 대학예비
고사, 수학능력시험, 본고
사에 단골손님처럼 출제되
기도 했다. 지금까지 조연
현을 연구 주제로 하여 14
명이 석사 학위를 받았고,
1 명이 박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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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조(咸趙)출신 국문학자들

연구실에서 도남 조윤제

이승만 자유당 정권을 붕괴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교수
들의 시위 모습. 이 시위의 중심에는 도남 조윤제가 있었다

현대문학주간시절석제조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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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말의 이름난 유학자
諱 조성가(1824~1904)
의 자는 직교(直敎)요 호는
월고(月皐)로 경남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출신이다.
아버지는 동몽교관에 증직
된 광식(匡植)이며, 어머니
는 김해 김석신(金錫信)의
따님이다. 월고는 남 출
신으로 우리나라 성리학의
6대가이며 기호학의 거두
노사(蘆沙) 기정진(奇正
鎭,1798~1879)의 수제
자로 20여 권의 문집을 남
기며 당대의 유명한 학자
으나, 후학들에 의해 남
과 호남에서 소외된 학자로
남아 있다.                      
월고의 선조 중에 이름난

분으로는 정절공 휘 조려의
후손으로 무과에 급제하고
인조(1595~1649) 때 이
괄의 난 평정에 공을 세워
공신록(功臣錄)과 악왕정충
록(岳王精忠錄, 함안박물관
전시)을 하사받은 贈 참의
공(參議公) 휘 조익도(趙益
道, ?~1647) 공이 월고
조성가의 선조이시다. 어려
서부터 총명하여 주변에 칭
찬과 주목 속에 여러 차례
향시에합격했고제자백가를
섭렵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28세 때 전라도 장성의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1798~1879)을 찾아가
스승의 예를 올렸다. 스승
이 던 기정진은‘장안만목
불여장성일목(長安萬目 不
如長城一目; 서울의 수많은

눈이 장성의 외눈<기정진은
한쪽눈이실명된채태어남>
하나만 못하다)’이란 말을
유행 시킬 정도로 총명했
다. 월고는 27년 간 스승을
모시면서 스승이 가난하여
하동 옥종에서 300 리 길
을 멀다하지 않고 식량을
나귀로 실어나려며 생계를
돕기도 했다. 
월고는 스승의 이일분수

설(理一分殊說)을 적극지지
하며 많은 연구와 사색을
거친 후 질의를 하자 기정
진은 <외필(猥筆)> 1편을
지어주면서“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조심조심 한지
80년이 되었으나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다. 지금 비
록 마음이 재처럼 식어버렸
지만 잊지 못하는 마음이
남았으니 전현(前賢)이 살
아 있다면 질문하고 싶은
바람이 있으나 그것은 불가
능하니 기대 할 수 있는 것
은 후현(後賢)”이라며 잘 보
관 할 것을 당부했다.  
스승 기정진이 작고하자

스승의 일대기인 행장을 지
었고, [노사집(蘆沙集)]과
[노사연보(蘆沙年譜)]를 만
드는데 10여년이걸렸으며,
월봉산(月峰山) 밑 시냇가
에 취수정사(取水精舍)를
짓고 후진교육에 전념하여
많은 제자를 배출 했다. 
스승이 던노사기정진과

월고 조성가의 학문체계가
조선조 말기 극심한 외침에
시달릴 때 형성되어 부정척
사(扶正斥邪) 같은 실천적
근원에 대한 탐구가 많았
다. 인간의 심성과 선악의
문제를 푸는 논리 구조를
이일분수에서 찾고 있는 것
은 동시대 남남인의 한주
이진상과 일맥상통했다.
1877년 경북 성주군 한

개(大浦) 마을에 살고 있던
한주(寒州) 이진상(李震相,
1818~1886)이 경남 단
성군 여사 마을에서 강좌
를 열 때 월고를 초청하여
토론도 하고 남해 금산으로
여행을 가기도 하는데, 이

때 월고는 사단칠정에 대한
남과 기호학의 차이점을

논 했다. 이진상은 그의 학
설이 완숙기에 들었을 때
‘마음이 곧 이(理)’라는‘心
卽理’를 주장하여 도산서원
으로부터 극심한 분노를 사
파문당하다 시피 되고, 사
후에는 문집이 불태워지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당
색과 학파가 다르면 한 자
리에 앉기도 꺼려하던, 당
시의 고루하고 경직 된 성
리학계의 풍토 속에 열린
사고를 했던 월고와 한주
두 사람의 만남은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화제꺼리가
되기도 했다.
월고가 후학을 양성할 때

인근 고을 수령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고, 을미왜변이
일어나 지리산으로 거처를
옮기자 최익현, 정재규, 노
백현, 기우만, 송병순 등 유
학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
았으며, 함안의 일산(一山)
조병규, 서천 (西川) 조정규
등과도 긴 한 관계를 유지
했다. 월고는 남 남인의
한주 이진상뿐만 아니라 근
기 남인학을 계승했던 일산
조병규 와도 막역한 관계를
유지해 미담이 되고 있다.
독서를 좋아해 오천여 권의
책을소장했던것으로알려져
있다. 
1883년(고종 20년) 선공

감(繕工監) 감역(監役)에 제
수 되었고, 1902년 79세
때 수직(壽職)으로 통정대
부(通政大夫)에 올랐으며
1904년 향년 81 세로 생을
마쳤다. 노사 기정진의 수
제자로 인정을 받았던 월고
조성가가작고하자후학들이
모여 스승 기정진을 모시는
고산서원(高山書院)에 배향
되었다. 손자 조용숙(趙鏞
肅) 또한 큰 성리학자로 많
은 을 남겼고, 증손자 조
학제(趙鶴濟)는 독립유공자
이며, 고손자 조성래(趙聖
來)와 조 래(趙英來)는
일본 동경대학 졸업생으로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다.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말한 도남 조윤제

박사는 고려 말 문과를 거

쳐 계림부참군(鷄林府參軍)
을 지낸 휘 지흥(之興)의 둘
째 아들 판도판서(版圖判
書) 휘 천계(天啓)의 후손이
고, 석제 조연현 박사는 휘
지흥(之興)의 장남 監察 휘
인계(仁啓)의 후손이다.  
가족으로 외아들 조광권

(趙匡權, 항렬 洙)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
시를 거쳐 한국학중앙연구
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
고, 서울시에서 청계천 복
원공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서대문 구청장과 현
재 서울시 교통연수원장으
로 재직 중에 있다. 장녀 조
선 (이화여대 졸업, 부군
경제기획원 국장 역임, LG
부사장), 차녀 조혜령(국민
대 건축과 졸, 부군 이 두
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상

무)이 있다.
해방 전후 테니스와 연식

정구 선수로 명성을 날리며

대한정구협회장(테니스와
합동 단체)을 역임한 조두
흠(趙斗欽), 한국동란 때
27 세 젊은 나이로 동아일
보 문화부장으로 재직 중
납북 된 조진흠(趙進欽), 서
울대와 미국 펜실베니아대
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핵
물리학 교수를 역임한 조규
석(趙圭晳,항렬 在), 서울대
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전
유신실업대표 조규훤(趙圭
煊), 서울대에서 화공학을
전공하고 유공·SK 사장을
역임한 조규향(趙圭鄕,), 경
남의 여러 군수와 삼천포
시장을 역임한 조규섭(趙圭
燮) 등은 모두 석제 조연현
과는 재종(再從) 안의 일가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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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현<1978년 여름>
좌측 하 - 최상남 여사와 석제 조연현, 좌측 상 - 아들 조광권
내외, 우측 상-조선 (큰딸) 내외, 우측 하 - 조혜령(둘째딸)

月皐 趙性家선조의 얼

1989년 여강출판사 간행
인본<월고집>

大笑軒 趙宗道先生 詩碑除幕
經生就死救吾東(경사취사구오동)
臨戰携家孰與同(임전휴가숙여동)
倡義抗倭成偉績(창의항왜성위적)
禦城殉節振威風(어성순절진위풍)
秋霜氣魄衝天碧(추상기백충천벽)
熱火精忠貫日紅(열화정충관일홍)
燦爛功名靑史赫(찬란공명청사혁)
後孫仰慕永無窮(후손앙모 무궁)

나라를 구하러 생명을 가볍게 하고 죽음으로 나아갈 때
가족을 데리고 전쟁터에 임함은 어느 누가 이같이 하리요
창의병을 모집하여 왜적에 항거하여 위대한 공적 이루고
황석산성 방어하려 위풍을 떨치시다 끝내 순절 하셨네

서리발 같은 호탕한 기백은 푸른 하늘을 찌르고
불덩이 같은 나라위한 충정심은 붉은 해를 뚫으셨네
찬란히 빛나는 유공자의 이름은 청사에 혁혁하니
후손들은 우러러 사모함은 원히 무궁하리라

押韻 東. 同. 風. 紅. 窮
咸安 趙氏 大笑軒派 處士公 靑林 宗中會

素 南 趙能來 作詩

2008년 11월 16일 함안군
산인면 수동 도암공(韜巖公)
조탄(趙坦,1552~1612)선생
종택 앞 표지석을 건립했으며
조종래 종손 조성래 대종회 회
장 조명래 함안화수회 회장 조
연규·조용문 대종회 자문위원
등 50여 명의 축하객이 참석
했다. 도암공은 13충 중의 한
분이시다.

제29회 전국화수회 정기총회 개최
2008년 10월 25일 서산

서원에서 함안조씨 29차 전
국화수회 정기총회가 700여
명의 일가들이 모인 가운데
조일제 연합회장의 개회 선언
과 마산 화수회 조일제 회장
의“백세청풍, 숭조목종”선
창으로 화기애애한 분위 속에
열렸다.

조일제 화수회 회장의 인사말

故 조용수(趙鏞壽) [민족일보] 사장 47주기 추도식 거행

도암공 조탄(趙坦) 선생 종택 앞 표지석 건립

2008년 12월
14일 경기도 광
주군 검복리 묘
소 앞에서 아들
조웅제 및 후배들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거행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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